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직업병이 없는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노력키로 
했다고 23일 밝혔다.

○ 이에따라 화학물질과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일정 기준 이상 노출된 업무 
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정별 유해인자를 전수 조사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
한다. 그 결과에 따라 인천경제청 내 안전보건 전담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
통해 사후관리할 예정이다. 

○ 이와함께 내달부터 구내식당에 대한 작업 환경도를 측정해 유해요인을 파악
해 개선을 추진한다.

○ 특히 주기적인 순회 점검 및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
실태를 파악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.

○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“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등을 통해 안전하
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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